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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예년에 비해 길어지는 

폭염에 말벌 개체군이 급격하게 

늘어나고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

라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

고,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

두고 성묘나 벌초 작업 등 야외 

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

따라 벌 쏘임 사고 주의가 요구

된다.

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

년간(2021년~2023년) 발생한 벌 

쏘임 사고는 해마다 더위가 시작

되는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

시작해 연평균 6,213건의 벌 쏘

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

다.

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

벌 쏘임 사고는 2,815건으로 예

년에 비해 40%가량 증가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평균을 보면 79.8%

가 7월~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

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 

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

자는 11명이었으며, 올해는 8월 

18일 기준 8명의 심정지 환자가 

발생했다.

특히, 올해 벌 쏘임 환자 사

고 발생 장소는 37.3%인 1,049

명이 집에서 발생해 큰 비중을 

차지했고, 바다/강/산/논·밭이 

24.8%(697명)로 나타났다.

벌은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

않고 도시, 주택가 등에도 자주 

출몰하고 있으며, 특히 추석을 

앞두고 벌초 시 예초기의 진동과 

소음으로 인해 벌 떼를 자극할 

수가 있어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

의가 요구된다.

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

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화장

품, 향수 등을 자제하고 밝은색 

계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

용하며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

춰 천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

벌과 접촉 시 머리부위를 감싸고 

신속하게 30m 이상(최대한 멀

리) 이탈해야 한다.

벌에 쏘였을 때 행동 요령으로

는 카드 등을 이용 신속히 침을 

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감염 방지

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

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

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특히, 알

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

생할 경우 메스껍고 울렁거림, 

구토와 설사, 호흡곤란 등을 동

반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119

에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

한다.

벌 쏘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

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

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를 

기울인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

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.

독자기고

추석절 벌초·성묘시, 벌 쏘임 사고 주의

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갑진(甲

辰)년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

고 있다. 올해 추석은 9월 17일인

데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

면 추석 연휴는(9월 17일~9월 18

일) 4일간 쉬는 날이다. 설날과 추

석날은 3일간 쉬는 것은 우리 민

족이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하

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고 숭조 정

신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.  

추석이 되면 귀향하는 사람들로 

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

으며 고속도로가 차량 행렬로 막

혀 평소보다 3~4배의 시간을 소

비해서 귀향하고 있다. 농경문화

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은 대부분 

조상의 고향이 농촌이고 농촌에

서 자라고 성장해 산업사회가 되

면서 도시로 진출해 살고 있다.

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

에 계신 노부모를 만나고 조상의 

묘소에 성묘하려고 귀향하고 있

고 고향에서 일가친척을 만나 정

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전

래풍습에 의한 추석의 전통 놀이

를 고향에서 즐기기도 한다. 농경

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

대응해야 하며 농사는 농부의 노

력도 중요 하지만, 자연재해로부

터 안전하게 대처해야 하고 이러

한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조상이

며 하느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

에 추석날은 새로 거둔 햅쌀과 햇

과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의 

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

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풍속이

다.

기독교 문화가 전래하면서 차례

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

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풍속은 추

석날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풍요

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

나누는 명절이 추석이다. 추석 명

절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 문화의 

큰 맥을 이루는 행사다. 추석날이 

되기 전에 조상의 묘소에 벌초하

고 차례상 차리기 위한 음식 준비

를 하는데,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

나 생선은 가장 좋은 것을 보관했

다가 제상에 올리게 된다. 따라서 

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조상

에 대한 효심에서 우러난 정성이

다.

자급자족(自給自足)이란 필요

한 생필품을 자기가 생산해 사용

하는 것을 말한다. 농경사회에서

는 자기가 필요한 곡식이나 채소

를 가꾸어 식용으로 사용하고 남

는 것은 물물 교환을 했다. 남의 

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처

리하는 것도 자급자족의 범주에 

속한다.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상

의 산소에 벌초하는데 자기 손으

로 하면 자급자족인데 남의 손을 

빌려서 하고 자기는 딴 일을 해 돈

을 벌어 벌초 품삯으로 준다. 자기

가 할 일을 남이 했다면 반드시 그

에 따른 대가를 주어야 한다. 이것

은 자기의 할 일을 남이 했지만, 

자기가 번 돈으로 했으니 자급자

족이다.

농촌에서는 할 일을 능력에 따

라 품 바꿈과 품앗이가 있었다. 품 

바꿈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일

을 바꿔하고 돕는 것이며, 품앗이

는 서로 협동해서 하기 위해 일을 

도와주고 품을 벌어 혼자 할 일을 

서로 도와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. 

이것은 자급자족을 위한 상부상

조의 농촌문화 미덕이다. 따라서 

조상을 위한 일은 자급자족과 상

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자손들이 

참여해야 한다. 조상에 대한 일은 

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

이기 때문이다.

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모자이

크한 협동화가 게시판에 붙어있

는데 1학년 학생은 자기 그림이라

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림 자

랑을 했다. 반 전체 학생이 협동해 

만든 모자이크 그림작픔인데 자

기가 색종이로 붙인 부분은 꽃밭 

귀퉁이였지만, 자기 그림이라고 

자랑했다. 내 고향과 산소가 모자

이크한 협동화처럼 나도 참여해 

만든 산소며 차례상이며 고향이 

돼야 한다. 남이 만든 작품 구경하

러 가는 추석 명절이 돼서는 안 된

다. 내가 참여한 추석 작픔이 돼야 

보람 있는 추석 명절 작품이 된다.

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를 

하는데, 이것도 자급자족의 원칙

에 따라 정성껏 했으면 한다.  과

일류는 자기가 가꾼 나무에서 수

확하고 곡식도 자기가 가꾸어 수

확한 햅곡식 햅 과일이면 자급자

족이다. 추석 선물도 자급자족과 

물물교환의 원칙에 따라 나에게 

있는 것을 부담 없이 주고받아야 

한다.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자

급자족의 원칙에 따라 검소하면

서도 실속 있고 자랑스러운 명절

이 됐으면 한다.  

추석 명절과 자급자족특별기고

정 기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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